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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불확실한 보험금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계약자의 신중성(검약, prudence)에 따라 보험의 수요가 달라졌다. 신중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금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여전히 보험을 구입하였다. 둘째, 신중성에 따라 계약자는 공정한 보험료라도 일부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셋째, 절대적위험회피도(ARA) 및 상대적위험회피도(RRA)의 수준에 따라 더 위험 회피적인 계약자는 보험 수요를 증가시킨다. 넷째, 불확실성의 분포가 평균보유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절대적, 상대적 위험회피도 및 절대적, 상대적 신중성이 보험 수요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손실의 크기가 변할 때 보험 수요는 불확실성의 분산, 불확실성의 하한 및 효용함수의 신중성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효용함수가 감소하는 절대적위험회피도를 갖는 형태일 때, 보험은 정상재일 수 있다.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uncertain indemnity on the insurance demand. At first, insurance demand depends on the policyholder’s prudence. When the policyholder who is sufficiently prudent purchases insurance with fair premium even though the indemnity is uncertain. Second, the policyholder may purchase partial insura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prudence even when the premium is fair. Third, more risk averse policyholder purchases more insurance following the level of ARA and RRA. Fourth, whe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demnity uncertainty shifts following MPS(Mean Preserving Spread), the demand of insurance may increase depending on the Absolute and Relative Prudence, ARA and RRA. Fifth, the variance and the lower bound of indemnity uncertainty and prudence affect the demand of insurance when the loss size increases. Lastly, insurance may be normal goods when the policyholder has an utility function with non increasing 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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